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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수입선다변화 정책 “완전실패”
아시안 프리미엄으로 한해 3조6000억원 추가부담 … 중동의존도 79%

국내에서 최근 3년간 중동산 원유를 미국이나 유럽보다 매년 30억달러(3조6000억원) 가량 비싸게 들여온 것

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10월5일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 중동에 대한 원유 수입의존

도가 지나치게 높아 최근 3년간 유럽보다는 배럴당 1.86달러, 미국에 비해서는 2.23달러 높은 가격을 지급해왔

다”고 지적했다.

선병렬 의원은 “일본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1999년 아시안 프리미엄(중동 산유국이 원유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에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정책)을 1달러로 계산해 추가부담 비용이 15억달러로 나

타났으나, 최근 3년간 아시안 프리미엄이 2달러로 오른 만큼 매년 추가부담액은 30억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

다.

한국의 중동에 대한 원유 도입 의존도는 1980년 88%에서 85년 57%로 낮아졌다가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

해 2003년에는 79%로 수입선다변화 지원금이 지급된 198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선병렬 의원은 “아시안 프리미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석유수입원의 다각화 노력과 국제기구 등을 통한 외

교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수입선다변화 지원금 제도가 도입된 1982년 이후 2003년까지 지원금 규모

와 중동의존도는 대부분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입선다변화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도 “1982년부터 2003년까지 수입선다변화를 위해 2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집행됐으나

1982년 76%이던 중동 의존율이 2003년 79%로 오히려 높아져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고 지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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